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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lines were isolated from young gametophytic blad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in 
Porphyra tenera. Growth, blade-shape and photosynthetic pigment content of pure lines were compared 
with the wild type. Growth of blade length in the wild type (W, R-B), with round shape and brown color, 
was fastest at 5~10℃ and became slower as temperature increased. The blade-shape of the wild type changed 
from linear to round as temperature increased. The green type (R-G), with round shape and green color, 
showed slower growth, and the red type (R-R)with round shape and red colorshowed faster growth 
than the wild type. The blade-shapes of the green and red types changed from elliptical or linear to round 
as temperature increased. The phycoerythrin (PE) / phycocyanin (PC) ratio of the green type was markedly 
lower and the PE/PC ratio of the red type was markedly higher than that of the wild type. The linear 
type (L-B), with liner shape and brown color, showed faster growth in blade length than the wild type 
at 10~20℃ and maintained its linear shape at 5~15℃. The content of photosynthetic pigments of the linear 
type was similar to that of the wild type. Each of the pure lin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that were isolated in the present study showed particular patterns in growth, blade-shape and photosynthetic 
pigment composition. Therefore, they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new varieties by themselves and to 
be available for breeding and biotechnolog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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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김 (Porphyra)은 산업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해조류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양식 김 생산액은 연간 18억 달러에 
이르며 (He and Yarish, 2006),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00억 
원 내외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참김 (P. 
tenera), 방사무늬김 (P. yezoensis), 모무늬돌김 (P. seriata) 및 
잇바디돌김 (P. dentata)이 양식되고 있으며 (Hwang et al., 
2005), 일본에서는 방사무늬김, 그리고 중국에서는 방사무늬
김과 P. haitanesis가 주로 양식되고 있다. 

그 중 참김은 부드러운 촉감과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양식되어 온 종이
다. 그러나 인공채묘 기법이 보급된 이후 환경적응성이 뛰어
난 방사무늬김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Kang, 1972; 
Miura, 1988; Hwang et al., 2005). 참김은 현재 일본에서 멸종위

기종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Miura, 1998; Yoshida et al., 1999; 
Yoshida, 2000),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개체군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통영, 하동, 진도 등 소수 지역에서만 생육이 확인되고 
있어 참김의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의 색소변이체는 양식장 또는 실내배양을 통해 발견되거
나 (Kobara et al., 1976; Migita and Fugita, 1983; Aruga and 
Miura, 1984; Tanida and Masuda, 1994), 화학적 돌연변이 유도
제 (Katayama, 1983; Mitman and van der Meer, 1994; Yan 
and Aruga, 1997, 2000; Tomimatsu et al., 2006; Li et al., 2008), 
감마선 (Wang et al., 2000; Yan et al., 2005b), heavy-ion beam 
(Niwa et al., 2009)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되었다. 색소변
이체들은 광합성 색소의 함량과 조성이 달라 적색, 녹색, 황색, 
주황색, 보라색 등의 색을 나타내므로 유전자 마커로 이용될 
수 있어 유전학적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Ohme 
et al., 1986; Hamada et al., 1994; Yan and Aruga, 2000; Niwa 
et al., 2002; Yan et al., 2004), 야생형과 색소변이체 간의 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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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운 양식 품종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Miura and Shin, 
1989; Shin et al., 1997). 

한편, 김에서는 각포자 (conchospore)가 발아하는 시기에 
감수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Ohme et al., 1986; Mitman and 
van der Meer, 1994; Yan et al., 2005a), 포자체 세대인 사상체가 
이형접합체인 경우에는 각포자에서 발아한 배우체 즉 엽체가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김을 순계주 
(pure line)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적 단일화 및 자가수정 
(self-fertilization)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단포자 (monospore)
를 방출하는 참김, 방사무늬김 등은 단포자 발아체의 자가수
정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순계주를 개발할 수 있다 (Kobara 
et al., 1976; Niwa et al., 2004; Park, 2006; Niwa et al., 2009).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엽체의 색은 양식 김의 품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엽체의 형태는 양식 김의 용도
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색소변이체 및 형태
변이체의 수집과 이에 대한 연구는 김 육종에 매우 중요하다  
(Niwa et al., 1993, 2002; L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참김의 
육종을 위하여 실내배양 중에 발견된 자연발생적인 색소 및 
형태변이체를 순계주로 분리하였으며, 이들의 생장 특성과 
색소 조성을 야생형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색소 및 형태변이체의 순계주 사상체 (포자체) 분리

본 연구에 사용된 참김 사상체 HM009 계통주는 국립수산
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서 보존해온 것으로, 2004년 
3월 18일 전남 진도에서 채집한 자연개체군의 한 엽체에서 
유도한 것이다. HM009 계통주는 SSU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참김으로 동정되었다 (GenBank Accession No. 
HQ317428). HM009 계통주의 사상체로부터 유도된 유엽을 
15℃, 40μmol․m-2․sec-1, 단일 (10L:14D) 조건에서 배양하였을 
때, 대부분의 엽체는 원형이고 적갈색인 야생형 (Wild type: 
round and red-brown, W(R-B))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원형이고 
녹색인 녹색형 변이체 (Green type: round and green, R-G), 
원형이고 적색인 적색형 변이체 (Red type: round and red, 
R-R) 그리고 엽형이 길고 적갈색인 세장형 변이체 (Linear 
type: linear and red-brown, L-B)였으며, 이들로부터 순계주를 
유도하였다 (Fig. 1).

야생형과 각 변이체의 순계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유엽 
1개체를 면도칼로 잘게 잘라 15℃, 80μmol․m-2․sec-1, 단일 
(10L:14D) 조건에서 단포자를 방출시켰다. 방출된 단포자들 
중 1개만을 분리시켜 2주 동안 배양함으로써 새로운 엽체를 
얻어내고 다시 이 엽체로부터 단포자를 유도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1개의 엽체를 선발하였다. 이 엽체를 
자가수정시킨 후 형성된 접합포자 (zygotospore)로부터 사상
체를 얻어내어 순계주 사상체를 확보하였다 (Park, 2006).

색소 및 형태변이체의 순계주 엽체 (배우체) 유도 및 
채묘

각각의 순계주 사상체를 20℃, 40μmol․m-2․sec-1, 장일
(14L:10D) 조건에서 PES (Provasoli, 1968) 배지로 배양한 후, 
단일 (10L:14D) 조건으로 옮겨 각포자낭을 형성시켰다. 그리
고 각포자낭이 충분히 성숙하였을 때 배양온도를 15℃로 내려
주어 각포자 방출을 유도하였다. 채묘를 위해 배양용기에 나
일론 섬유를 넣어 각포자를 부착시킨 후 새로운 순계주 엽체
를 유도하였다.

Fig. 1. Procedure for inducing pure lin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of Porphyra te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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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 특성 및 엽체 형태 조사
생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도 40μmol․m-2․sec-1와 단일

(10L:14D) 조건하에서 5℃, 10℃, 15℃ 및 20℃의 온도별로 
12주 동안 순계주 엽체를 배양하며 1주 간격으로 20 개체씩 
엽장과 엽폭을 조사하였다. 또한 엽체 형태를 나타내는 지수
로서 엽장/엽폭 비를 조사하였다. 엽체 배양에는 엽상형 해조
류의 배양에 효과적인 배지로 알려져 있는 MGM (Modified 
Grund' Media, McLachlan, 1973)을 사용하였으며 1주일 간격
으로 교환하였다. 

광합성 색소 함량 분석
광합성 색소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12주 동안 배양한 

순계주 엽체의 chlorophyll a (Chl. a), phycoerythrin (PE) 및 
phycocyanin (PC) 함량을 분석하였다. Chl. a는 80% 아세톤으
로 용출시켜 663 nm에서 (Meeks, 1974), PE와 PC는 증류수로 
용출시켜 565 nm 및 6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Fujiwara, 1955; Hattori and Fujita, 
1959).

Chl. a = E663 nm × 11.9
PE = E565 nm × 124.3 - E615 nm × 62.4
PC = E615 nm × 171.2 - E565 nm × 2.25

통계분석
측정결과는 SAS 프로그램 (Release 6.12)을 이용하여

Fig. 2. Blade length (BL), blade width (BW) and BL/BW of pure lin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of 
Porphyra tenera under different temperature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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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test를 실시한 후 Tukey 다중비교 검증방법으로 9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   과
생장 특성 및 엽체 형태

색소 및 형태변이체 순계주의 생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2주 동안 엽장 및 엽폭을 조사한 결과, 야생형 (W, R-B) 순계
주의 엽장은 12주 째 5℃와 10℃에서 각각 91.4±22.3 mm 및 
77.1±41.5 mm로서 생장이 빨랐으며, 15℃에서 37.6±22.2 mm, 
20℃에서 9.8±3.4 mm로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엽장 생장이 
느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2A). 배양 12주 째 엽폭은 
10℃와 15℃에서 각각 26.2±7.7 mm 및 28.9±11.5 mm로서 
빠른 생장을 보였으며, 5℃와 20℃에서는 각각 13.4±1.7 mm 
및 12.6±4.7 mm로서 느린 생장을 보였다 (Fig. 2B). 

녹색형 (R-G) 순계주의 엽장은 12주 째 10℃에서 75.2±13.5 
mm로서 가장 빠른 생장을 보였으며 (P<0.05) 5℃에서 
60.7±11.5 mm, 15℃에서 30.9±9.7 mm, 그리고 20℃에서 
9.6±3.2 mm였다 (Fig. 2D). 엽폭은 12주 째에 15℃에서 

35.6±12.5 mm로서 가장 빠른 생장을 보였으며 (P<0.05) 5℃에
서 29.1±3.0 mm, 10℃에서 28.6±3.8 mm, 20℃에서는 12.8±2.1 
mm였다 (Fig. 2E). 녹색형 순계주는 야생형에 비해 5℃에서 
엽장 생장이 느린 특징을 나타내었다 (P<0.05). 

적색형 (R-R) 순계주의 엽장은 12주 째 5℃에서 112.2±19.9 
mm로서 가장 빠른 생장을 나타내었으며 (P<0.05) 10℃에서 
77.0±20.9 mm, 15℃에서 33.1±7.0 mm, 그리고 20℃에서 
3.0±1.0 mm으로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엽장이 짧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Fig. 2G). 엽폭은 12주 째에 15℃에서 40.2±6.5 
mm로서 가장 빨리 생장하였으며 (P<0.05) 5℃에서 24.5±3.9 
mm, 10℃에서 34.1±5.8 mm, 20℃에서는 2.5±1.0 mm였다 (Fig. 
2H). 적색형 순계주는 야생형에 비해 5℃에서 엽장 생장이 
빨랐으며 5~15℃에서 엽폭 생장이 빠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P<0.05).

세장형 (L-B) 순계주의 엽장은 7주까지는 10℃에서 가장 
빠른 생장을 나타내었으나, 12주 째는 5℃, 10℃ 및 15℃에서 
각각 98.3±16.4 mm, 100.4±17.6 mm 및 104.4±14.6 mm로서 
유사하였으며 20℃에서는 엽장이 18 mm였다 (Fig. 2J). 엽폭은 
12주 째 15℃에서 22.4±3.6 mm로서 가장 빨리 생장하였으며

Fig. 3. Morphology of pure lin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of Porphyra tenera after culture for 12 weeks 
under different temperatures. A-D: wild type, E-H: green type, I-L: red type, M-P: linear type. Scale bars: 3 cm (A-C, 
E-G, I-K, M-O), 1 cm (D, H, 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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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5℃와 10℃에서는 각각 17.2±2.2 mm 및 17.1±2.8 
mm로 유사하였고 20℃에서는 13.2±3.5 mm였다 (Fig. 2K). 
세장형 순계주는 야생형에 비해 10~20℃ 범위에서 엽장 생장
이 빠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P<0.05).

순계주의 엽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2주 동안 엽장/엽
폭 비를 조사한 결과, 야생형 순계주는 5℃에서 6.8±1.2로서 
가장 높았고 (P<0.05) 10℃, 15℃ 및 20℃에서 각각 2.9±0.9, 
1.3±0.7 및 0.8±0.2로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세장형에서 점차 
원형으로 변하였다 (Figs. 2C, 3A-D). 녹색형 순계주는 5℃와 
10℃에서 각각 2.1±0.3 및 2.6±0.4로서 타원형이었으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원형으로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s. 
2F, 3E-H). 적색형 순계주는 5℃에서 4.7±1.3으로서 가장 높았
고 (P<0.05) 야생형 순계주와 유사하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세장형에서 점차 원형 또는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Figs. 2I, 3I-L). 세장형 순계주는 5℃와 10℃에서 각각 
5.7±1.1 및 5.9±1.4로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15℃에서도 
4.7±1.0으로서 세장형을 유지하였으며, 20℃에서는 1.4로서 
원형에 가까웠다 (Figs. 2L, 3M-P).

광합성 색소 함량 및 조성
광합성 색소인 Chl. a, PE 및 PC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Chl. a의 함량은 1.845~3.558 μg/mg, PE의 함량은 1.404~6.521 
μg/mg 범위로서 순계주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큰 반면 PC의 
함량은 3.149~3.517 μg/mg으로서 순계주 간의 차이가 적었다
(Fig. 4). 야생형은 Chl. a 함량이 2.148±0.026 μg/mg, PE 함량이 
4.428±0.129 μg/mg, PC 함량이 3.378±0.352 μg/mg, 총 광합성 
색소 함량 (T)이 9.954±0.506 μg/mg이었으며, PE/PC 비율은 
1.316±0.074이었다 (Table 1, Fig. 4). 녹색형은 야생형에 비해 
Chl. a와 PE 함량이 낮았고 총 광합성 색소 함량은 6.400±0.276 
μg/mg으로서 현저하게 낮았다 (Fig. 4). 색소 함량의 비율에서 
녹색형은 PC/Chl. a, Chl. a/T 및 PC/T 값이 비교적 높은 반면, 
PE/Chl. a, PE/PC 및 PE/T 값은 현저하게 낮았다 (Table 1). 
한편, 적색형은 야생형에 비해 Chl. a와 PE 함량이 높았고 
총 광합성 색소 함량은 13.456±0.536 μg/mg으로서 현저하게 
높았다 (Fig. 4). 색소 함량의 비율에서 적색형은 야생형에

Fig. 4. Content of Chl. a, PE and PC in pure lin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of Porphyra tenera.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Table 1. Ratios of Chl. a, PE, PC and total photosynthetic 
pigment content (T) in pure lines of pigmentation and 
morphological mutants of Porphyra tenera.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Ratio
Pure line

W (R-B) R-G R-R L-B

PE/Chl. a 2.061±0.026 0.760±0.029 1.843±0.031 1.656±0.013 

PC/Chl. a 1.572±0.104 1.706±0.029 0.960±0.083 1.271±0.029 

PE/PC 1.316±0.074 0.445±0.003 1.932±0.147 1.303±0.024

Chl. a/T 0.216±0.006 0.289±0.009 0.263±0.008 0.255±0.003 

PE/T 0.445±0.007 0.219±0.002 0.485±0.007 0.422±0.002 

PC/T 0.338±0.013 0.492±0.007 0.252±0.015 0.324±0.004 

비해 PE/PC 값이 현저하게 높았고 Chl. a/T 및 PE/T 값은 
비교적 높은 반면 PC/Chl. a, 및 PC/T 값은 현저하게 낮았다 
(Table 1). 세장형은 야생형에 비해 Chl. a 함량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색소 함량 및 조성에서 야생형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 Fig.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참김의 실내배양 중에 발견된 색소 및 형태

변이체로부터 순계주를 유도하였으며, 각각의 순계주는 생장 
특성, 엽체 형태 및 광합성 색소 조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
냈다. 

야생형 (W, R-B) 순계주는 5℃와 10℃에서 엽장 생장이 
빨랐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느렸으며, 엽형은 5℃에서는 세장
형이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원형으로 변하는 특징을 나타냈
다. 각 광합성 색소 함량 및 총 광합성 색소 함량은 녹색형과 
적색형의 중간으로서 적갈색을 띠었다. 

녹색형 (R-G) 순계주는 10℃에서 엽장 생장이 가장 빨랐고 
야생형에 비하여 5℃에서 엽장 생장이 느린 특징을 나타내었
다. 엽형은 5℃와 10℃에서는 타원형, 15℃와 20℃에서는 원형
이었다. 녹색형은 야생형에 비하여 Chl. a와 PE 함량이 낮았고 
총 광합성 색소 함량도 낮았는데 Chl. a/T 및 PC/T의 값이 
비교적 높은 반면 PE/PC 및 PE/T 값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녹색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색형 (R-R) 순계주는 5℃에서 엽장 생장이 가장 빨랐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느렸다. 엽형은 5℃에서는 장타원형이었
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원형 또는 역삼각형으로 변하였다. 야
생형과 비교해 볼 때 10℃와 15℃에서는 엽장의 생장속도가 
유사하였으나 5℃에서 더 빨리 생장하였고 엽폭의 생장은 
5~15℃에서 전반적으로 더 빠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적색형은 
야생형에 비하여 Chl. a와 PE 함량이 높았고 총 광합성 색소 
함량도 현저히 높았다. Chl. a/T의 값이 야생형보다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순계주가 적색을 띠는 것은 PE/T는 높은 
반면 PC/T는 낮아 결과적으로 PE/PC 값이 현저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세장형 (L-B) 순계주는 야생형에 비하여 10~20℃에서 
엽장 생장이 빨랐으며, 5℃부터 15℃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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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형을 유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세장형이 야생형과 
마찬가지로 적갈색을 띤 것은 Chl. a 함량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색소 함량 및 조성에서 야생형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녹색형 순계주는 야생형보다 엽장 생장이 더 
느리고 적색형 순계주는 엽장 생장이 더 빠른 특징을 보였다. 
녹색형 순계주의 생장이 느린 현상은 방사무늬김의 녹색변이
체에서도 유사하였는데 (Migita and Fugita, 1983; Kato and 
Aruga, 1984; Niwa et al., 2002, 2009) 이에 대하여 Niwa et 
al. (2002)은 총 광합성 색소 및 PE 함량이 낮아 광합성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큰참김 
(Porphyra tenera var. tamatsuensis)의 녹색변이체인 HGT-6은 
녹색인 사상체와는 달리 엽체가 밝은 갈색을 띠고 야생형보다 
Chl. a와 PE 함량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엽장 생장도 
더 빠르므로 (Niwa et al., 2008) 본 연구의 녹색형 순계주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적색형 순계주는 야생형보다 5℃에서 엽장 생장이 빠르고 
전반적으로 엽폭 생장이 빨랐는데 이러한 현상은 광합성 색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아 광합성 효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방사무늬김의 적색변이체 중에는 야생형
보다 광합성 색소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장과 광합성효
율은 더 낮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Yan et al., 2000; Niwa 
et al., 2009).

한편, 야생형과 비교해 볼 때 녹색형 순계주에서 PE/PC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과 적색형 순계주에서 PE/PC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방사무늬김의 자연발생적인 녹색변이체 
(Niwa et al., 2002), 화학적 돌연변이 유도제를 이용한 녹색 
및 적색변이체 (Yan et al., 2000), 그리고 heavy-ion beam을 
이용한 녹색 및 적색변이체 (Niwa et al.,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Aruga and Miura (1984)는 in vivo spectrum을 분석
한 결과 녹색형은 주로 phycobilin계 색소의 정량적 변이에서 
기인하며, 적색형은 주로 정성적 변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녹색형 순계주의 현저한 색소 함
량 감소 현상과 적색형 순계주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 관찰되
었으므로 정성적 변이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들 
순계주에서 정량적인 변이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엽체는 주요 광합성 색소로서 Chl. a, PE, PC를 가지고 
있으며, 엽체의 색은 이들 색소의 상대적인 함량으로 결정된
다. 엽체의 색은 양식 김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므
로 다양한 색소변이체의 수집 및 유도가 필요하다 (Niwa et 
al., 1993, 2002; Li et al., 2008).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색소변이체는 방사무늬김이었으며 참김은 소수에 불과하였
다 (Shin et al., 1997; Niwa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 
뿐 아니라 자연개체군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참김에서 
색소변이체를 발견하여 순계주로 분리하였는데 이 순계주들
을 활용한다면 향후 참김의 육종과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참김의 세장형 순계주를 분리하였는
데 이는 참김에서는 처음으로 형태변이체가 분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생형, 녹색형 및 적색형 순계주는 5℃ 또는 
10℃에서 엽장 생장이 빨랐던 것과 달리 세장형 순계주는 
5℃와 10℃ 뿐 아니라 15℃에서도 엽장 생장이 빠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순계주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엽체의 
형태가 원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세장형 순계주는 
5℃부터 15℃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세장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세장형 순계주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생장이 빠르며 
엽체의 형태가 세장형인 특징을 가지는 품종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참김의 형태 및 색소변이체 순계주는 
각각 특징적인 생장 특성과 색소 조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신품종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교잡
육종, 돌연변이육종, 분자육종 등 다양한 분야의 육종 재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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